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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gression displayed by children is a widespread social problem. Children may be aggressive due to the 

influence of violent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which could be mediated by ego-resiliency. This

study proposed a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eco-resiliency depends on the chil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Based o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harsh

parenting and eco-resiliency on aggression of children,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role of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The responses from 606 4th-grade children who attended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were extracted from the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Panel and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l. The findings showed that ego-resiliency mediated the path from harsh parenting

to aggression of children and the path depended o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the center. This 

study reaffirmed the role of teachers at the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who may contribute to build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cope well with adverse events at home. 

Key words: ego-resilienc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aggression, harsh parenting

Ⅰ. 서 론

공격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손상을 주려는 

행동으로(Park, 2018), 학교폭력은 아동의 공격성이 발

현되는 대표적 형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Kim, 2000). 

폭력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한 Olweus(1979)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보이는 아

동이 안정적으로 폭력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여 다른 학교급(중

학생 0.8%, 고등학생 0.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들의 가해경험 역시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1.4%로 다

른 학교급(중학생 0.3%, 고등학생 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19. 8. 

26.).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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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해행위자(23.9%)로서 학교폭력에 노출된 초등

학생의 비율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이 

같은 통계수치는 초등학생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사

회적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초등

학교 (2,418교)에 실시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

램 ‘어울림’을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

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부모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상호작용하는 대상

으로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Park & 

Noh, 2020). 이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언급된다(Flouri & Midouhas, 2017; Kim & Jang, 2017; 

Kim & Jin, 2014; Kim & Kang, 2020; Wang & Kenny, 

2014). 그 중 특히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성에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다(Auslander, et. al., 2016; Chen & Raine, 2018; 

Gilbert, et. al., 2009; Kim & Chung, 2013; Lee & Kim, 

2018; Park, et. al., 2014; Qi, 2019; You & Lim, 2015). 

폭력적 양육방식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혹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통칭한다(Kim & Kim, 2019).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 발현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부모의 학대가 이

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역방향보다 크

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의 경우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4). 더 나아가 사회복

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 경험이 심각할수록 높은 빈

도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Auslander, 

et. al., 2016).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 그 중 해당 경로 내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중

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이란 외부의 스

트레스 또는 부정적 상황에 놓일지라도 유연한 대처

를 하면서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능

력을 의미한다(Ju & Lee, 2008; Jun, 2014; Kim, 2000). 

부모에게 심각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일수록 자아탄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Ju & Lee, 2008). 그

러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지라도 아동이 탄력적일 경

우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는 경향

이 있었다(Kim & Lee, 2010; Kim & Ju, 2013; Oh, et. 

al., 2018). 또한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Jun(2014)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높은 

탄력성이 낮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아왔다. 관

련하여 Lee(2015)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 방식

이 청소년의 낮은 자아탄력성과 높은 공격성을 예측

했으며,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양육 방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이후에 높은 수준의 공격

성을 보이지만, 자아탄력성이 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밝혀져(Kim & Kim, 

2018), 폭력적 또는 학대적 양육과 같은 부적 경험을 

한 아동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증

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부수적으로 자아탄력성

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여 문제행동의 감소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전반

적으로 아동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역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 Woo, 20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폭력적 양육

방식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경로는 

자아탄력성의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한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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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원을 통해 자아탄

력성은 향상 될 수 있다(Ju & Lee, 2008; Thompson, et. 

al., 2006).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긍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아동에게 있어 교

사가 유의미한 성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데(Kim & 

Lee, 2018), 실제로 교사와의 애착은 가정 외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동하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Ju & Lee, 2012). 빈곤 상황에 놓인 청

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일관적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뿐 아니라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

도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Lim, 2013). 또한 학대 맥락에서도 유사한 연

구결과가 나타났는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의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교사와의 유대

감이 자아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

하였다(Choi, et. al., 2018).

전술하였듯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경우 이들

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 놓일 수 있으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타인과의 긍

정적인 관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관련하여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자원에 접근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때 지역아동센터 교

사가 사회적인 자원으로서 유의미하게 역할 할 수 있

을 것이다. Kim & Park(2015)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한 아동의 가족, 학교 교사 및 지역아동센

터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고, 아동이 가족과 센터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지할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 높

아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 하

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4,211개소가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109,610명에 달하며, 그 중 초등학생 비율(79.8%)은 가

장 높은 편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지역아동센터는 가구 소득과 특성,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돌봄 취약 아동이거나 3명 이상 다자녀 가

족, 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

역사회 내에서 센터는 아동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주

로 방과 후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

동발달에 있어 가정 및 학교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

는 한 주체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Lee, et. al., 2018).

지역사회 환경을 신뢰롭고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아동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17).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사회적인 결핍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서 지역사회 유대감이 그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연구(Choi & Min, 2020)는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방

식과 같은 부적 경험에 노출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

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써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지

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적 양육

방식이 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해당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

해 아동의 삶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교사 역할의 중요

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탄력성 증진의 방

식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역량 강화로도 이

어질 수 있음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 

온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2기 조사(2014~2016)가 시

작되었으며, 역시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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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

동센터중앙지원단(현,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본 연구에서는 2기 패널 1-3차년도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역아

동센터 이용자로 조사에 참여해 온 606명의 아동의 응

답이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과 탄력성이 이후 아동

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지역

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폭력적 양육방식, 탄력성, 

공격성,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본 연

구에 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적인 설명은 다

음과 같다. 

1) 폭력적 양육방식

본 패널 조사에서 폭력적 양육방식은 Huh(2000)와 

Kim(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하였

으며, 총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 17.264 

(df=2, p = 0.0002), CFI = 0.984, TLI = 0.953, RMSEA 

= 0.112 (90% C.I. 0.067 - 0.164), SRMR = 0.021]. 문항

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

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이 포

함되어있으며, 응답보기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

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차년도 폭력적 양육방식 응답을 역코딩하여 네 문

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29이다. 

2)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본 패널 조사에서 청소년 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현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성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다섯 

문항을 사용하여 질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문

항을 제외한 총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고

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 13.105 (df=2, p 

= 0.0014), CFI = 0.991, TLI = 0.972, RMSEA = 0.096 

(90% C.I. 0.051- 0.148), SRMR = 0.016].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역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

렇지 않다(5점)로 질의하여 역코딩해 평균값을 구하

여 사용하였다. 1차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응답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

도 계수는 0.861이다. 

3) 자아탄력성

본 패널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 Ker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Yoo & Shim(200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 

= 128.654 (df=355, p = 0.000), CFI = 0.956, TLI = 0.944, 

RMSEA = 0.066 (90% C.I. 0.054 - 0.079), SRMR = 

0.034]. 탄력성은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

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매우 에너지(힘)가 넘

치는 사람이다’ 등을 포함해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응답보기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탄력성에 관한 응답을 역코딩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877이다. 

4)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패널조사에서는 Jo & 

Im(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문항을 제외한 다섯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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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 = 6.429 (df=5, p = 0.2667), 

CFI = 0.999, TLI = 0.997, RMSEA = 0.022 (90% C.I. 

0.000- 0.064), SRMR = 0.011]. 공격성 문항은 ‘매우 그

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보기

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차년

도 공격성 응답을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0.823이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

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위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식 1과 2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1은 자아탄력성(M)에 대해서 폭력적 양

육방식(X),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W),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식2는 

폭력적 양육방식(X)이 자아탄력성(M)을 매개로 공격

성(Y)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의 

용이성과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폭력적 양육방식

(X)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W)에 한하여 평균

중심화 처치를 하였다. 

       (1)

       (2)

자료 분석은 Hayes(2018)가 개발한 SPSS Macro인 

Process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직접효과의 경우 

p값을 기준으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

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경우 계수 각각이 정상분

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두 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

호작용항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를 고려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서 신뢰구간

을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

하였다. 이 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조절

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Lau & Cheung, 

2012). 무응답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으

로 처치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1>

과와 같다. 

공격성의 평균은 2.37(SD = 0.72), 자아탄력성은 

2.80(SD = 0.63),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는 3.94(SD = 0.86), 그리고 폭력적 양육방식은 1.80 

(SD = 0.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에 해

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했으나 <Table 1>에는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문항의 기술 통계도 함께 제

시하였다. 

먼저 Process 분석을 통해 얻어진 폭력적 양육방식

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당 모형의 F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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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efficient SE t p

Constant 3.19 0.26 20.22*** 0.00 

Harsh parenting 0.02 0.38 0.58 0.56 

Ego-resiliency -0.40 0.04 -9.31*** 0.00 

***p < .001

Table 2. Direct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aggression through
ego-resiliency

Variable Coefficient SE t p

Constant 3.03 0.08 36.24*** 0.00 

Harsh parenting 0.01 0.04 0.20 0.84

Teacher 0.07 0.03 2.48* 0.01

Harsh parenting * Teacher 0.10 0.04 2.33* 0.02 

***p < .001, *p < .05

Table 3.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ego-resiliency moderated
b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Aggression 2.37 0.72 -0.52 -0.94 

  I sometimes find fault with small things. 2.40 0.75 -0.52 -0.38 

  Sometimes I interferes with what others do. 2.41 0.75 -0.48 -0.27 

  If I can't do what I want, I refute or come at against it. 2.32 0.91 -0.31 -1.35 

  I fight with little things/ I fight with nothing. 2.37 0.82 -0.48 -0.89 

  I sometimes get angry all day. 2.33 0.93 -0.28 -1.36 

Ego-resiliency 2.80 0.63 0.17 -0.88 

  Even if I suddenly get surprised, it's okay, and I get through it. 2.85 0.80 -0.01 -0.96 

  I tend to giv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2.79 0.74 0.11 -0.70 

  I am a very energetic person. 2.84 0.84 0.11 -1.28 

  I am more curious than others. 2.85 0.84 0.00 -1.10 

  I think a lot before I act. 2.68 0.77 0.22 -0.49 

  I like to do new and different kinds of work. 2.88 0.84 -0.05 -1.15 

  My life is full of exciting things every day. 2.77 0.83 0.08 -0.85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have a strong will. 2.73 0.82 0.15 -0.76 

  I will be okay right away if I get angry at someone. 2.74 0.84 0.02 -0.73 

  I like most people I meet. 2.89 0.85 -0.12 -1.10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3.94 0.86 -0.76 0.44 

  The teacher listens well when I am in trouble 3.96 1.03 -1.06 0.96 

  The teacher is kind 4.20 0.90 -1.01 0.70 

  I am comfortable when interacting with teachers 3.93 1.05 -0.79 0.15 

  The teacher knows well about how I live 3.67 1.13 -0.65 -0.15 

Harsh parenting 1.80 0.73 1.08 0.84 

  When I do something wrong, my parents/guardians scold me severely. 2.30 0.98 0.29 -0.92 

  If I do something wrong, my parents/guardians try to do anything they can to hit me. 1.74 0.88 1.06 0.31 

  My parents/guardians have frequently treated me badly so that there are bruises and scars on my body. 1.62 0.88 1.29 0.69 

  My parents/guardians have frequently spoken strong language or swear words at me. 1.55 0.83 1.46 1.3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odel variables

53.414(p < .001)로 해당 모형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그 설명력(  )은 0.262였다. 세부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은 이후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   

다음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해당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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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Level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regional center for childrena

L -0.941 0.033 0.024 -0.011 0.081 

M 0.059 -0.005 0.016 -0.036 0.025 

H 1.059 -0.043 0025 -0.094 -0.006 
a 16, 50, and 84 percentile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were marked as L, M, H.

Table 4. Indirect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aggression through ego-resilienc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Figure 2.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ego-resiliency moderated b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의 F값은 38.909(p < .001)로 해당 모형의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  )은 

0.245였다. 세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

며,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마지막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조절

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값은 –0.038(BootSE = 0.019)

로, 신뢰구간이 –0.077 ~ –0.003로 구간 내 0이 포함되

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정도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Pick-a-point방식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경로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는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 때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폭력적 

양육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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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1-3차년도 자료(2014~2016)를 활용하여 2014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606명 응답을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

하였다.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와의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의 폭력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아진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공격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낮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한다는 

Ju & Lee(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

육방식 또는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청소

년의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

지된다(Kim & Kim, 2018; Lee, 2015).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사

회 내 아동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Park, 2018).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아동권

리교육, 아동안전교육 외에도 보호⋅교육⋅문화⋅정

서지원⋅지역사회 연계 영역으로 구성된 기본 프로그

램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에 자아탄력성과 같이 아동이 위기 상황을 다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 훈련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면, 아동이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

제를 자력화 하여 다루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 간 편차 및 센터 교사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

원단) 및 시도지원단에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과 교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지역아동센터에 배포

하거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가 풀을 구축하여 개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

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폭력적 양육

방식이 자아탄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통

해서도 뒷받침된 바 있다(Ju & Lee, 2012; Lim, 2013; 

Choi, et. al., 2018).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학교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Lee & Han(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을 포함한 학교와 지역아동센

터의 환경적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후속연

구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역할을 탐색할 때 아동

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와의 관계가 폭력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

용에 있어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하게 

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돌봄의 역할 및 학교공부

와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역할 뿐 아니라 상담자 역

할을 포함한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

재 정부에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각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 간 편차를 최소화 하며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의 상황에 민

감하게 상호작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 훈련이 함

께 이루어진다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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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

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

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아동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물질

적⋅사회적인 결핍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사회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Choi & Min, 2020), 폭력적 양육방식

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의 상호작용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지지 체계로써 기

능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교육을 이

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종사자 교육과정에 아동 발달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삶에

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들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교

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적 지원이 마련된다 하

더라도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상시 인력 부족과 더불어 교사(종사자) 급여 

및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

한 상황이다(Park, 2019).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동시에 이들의 처우 개

선과 고용안정성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시너지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자아탄력성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지역아

동센터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

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델변인에 있어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진 응답을 

사용하였다. 폭력적 양육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아동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허용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

향성이 폭력적 양육방식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 연구가 수행될 

시에는 아동의 주관적 보고와 더불어 부모 또는 지역

아동센터 교사 등 제3자의 보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면 보다 종합적으로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

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조

사의 경우 동일 대상에게 여러 시점에서 측정한 자료

를 활용하여 연구 변인들 간에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널문항을 구성할 때 다양한 항

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 조사 항목의 설문 문항을 

축소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변인에 있어서도 그 속에

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다각도로 이해하기에는 제

한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실제적인 개입의 방안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

스 유형, 이용 빈도, 시간 등 실질적인 이용에 관련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나 활용 서비스 유형 등이 지역

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를 보고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폭력적 양육방식이 탄력성

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가 지역아동센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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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 고려하지 못했으나, 후속연구에

서 개별 아동의 이용 행태를 고려할 수 있다면 지역아

동센터 및 센터 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세분화되고 실

효성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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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국문초록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상호작용

하는 대상으로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경우 아동

의 공격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에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

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그 경로가 변화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패널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606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탄력성은 폭력적 양육방식과 공격성 간의 경로를 매개했으

며, 그 경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고, 이들이 특히 아동이 폭력과 같은 가정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작동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공격성, 폭력적 양육방식

Profiles Mun Seol Eom：She is a Ph.D. candidat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parenting, parental 

burnout, home chaos, and child rights(crecenciams@naver.com).

Yang Hee Lee：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S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children’s rights, child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leeyh@skku.edu).

Sang Won Kim：She recently joined the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Group.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child 

abuse, violence against children, family/peer/community relationships, social capital, post-traumatic growth, and child rights 

(sangwon.kim@nyu.edu).


